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싣습니다.

이옥희 서울 송파중 국어 교사의 국어·수학·사회 융합수업

소설 ‘운수 좋은 날’ 읽으며 
수학·사회 교과도 꽉!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1920∼30년대 서울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현대사
회를 사는 학생들에게 과거 하층민의 삶은 낯설기만 하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김첨지
의 경제상황도, 급식에 흔히 나오는 설렁탕 한 그릇을 아내에게 사주지 않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려
운 것. 그러다보니 인물의 처지와 심정을 공감하기는커녕 소설의 주제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옥희 서울 송파중 국어교사는 학생들이 1920∼30년대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첨지
의 삶을 깊이 살펴보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국어·
수학·사회 교과를 융합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은 뒤(국어) △일제
강점기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한 직업군의 변화를 살피고, 만평·신문 기사 등으로 당대 사
회계층 구조를 파악한 후(사회) △당시 1원의 가치를 오늘 날의 가치로 환산해본 뒤 경성 거주민들
의 하루 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며 김첨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보았다(수학).

이 교사는 “김첨지를 표면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의 거친 언행이 나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던 학생들이 당대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에는 지독한 가난에 지친 결과물임을 이
해하고 김첨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소설 ‘운수 좋은 날’의 시대적 배경을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가 강의식
으로 소설 내용을 가르칠 경우 껍데기만 배우는 수업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김첨지가 가난한 하
층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의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 수업은 학기 초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팀 티칭(Team Teaching)을 진행하면 효과
적이다. 추가적으로 미술 교과와도 융합이 가능하다. 콜비츠, 고흐, 황재형, 김홍도 등 하층민의 가
난한 삶을 다룬 동·서양 작가의 작품을 살피며 각 작품의 특징과 미술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운수좋은 날의 등장인물 및 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물의 삶과 
사회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성찰해볼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성찰일기나 편지쓰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혹은 김첨지가 세 들어 사는 주인집의 자녀 입장에서 일기를 쓰면 인물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하층민을 돕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옥희 서울 송파중 국어 교사


